
■ ‘낡은 고교체제 쇄신’ 12회 연속 토론회 - 제10차 토론회 예고 보도자료(2014. 01. 22)

1/23(목),�고교�교육과정�다양성의�

쟁점을�살피고�대안을�모색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월 23일 목요일 오후2시, ‘낡은 고교체제 쇄신’ 12회 연속토론
회 중 제10차 토론회를 개최함

▲제10차 토론회는 <고교 교육과정 다양성의 쟁점과 대안을 탐색한다> 라는 주제로 열림
▲지난 9번의 토론회를 통해 고교 교육의 다양성은 고교 체제를 다양화 시키는 것으로 이

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고교 교육의 다양성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함으로 추구할 수 있는지 그 가능

성을 살펴보려고 하며,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고교 교육과정을 쇄신할 새로운 원리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는 1/23(목), ‘낡은 고교체제 쇄신’을 위한 12
회 연속 토론회 중 제10차 토론회로 ‘고교 교육과정 다양성의 쟁점과 대안을 탐색한다’ 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9번의 토론회를 통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성은 고교 체제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목표로 
추진하였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는 오히려 학교를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서
열화 시켰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오히려 획일화를 심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영재학교, 
특목고(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전국형, 광역형), 중점학교인 일반고, 그 외의 일반고로 
고교체제는 서열화 되었고 그 여파가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의 사교육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교교육의 다양성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중요한 교육적 가치이므로, 고교체제의 
다양화가 아닌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고교교육의 다양
성을 이룰 수 있을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발제자로는 KICE 교육과정연구본부장을 역임하셨고, 오랫동안 교육과정



일시 주 제 (■ : 발제자,  □ : 논찬자)

1회

(9/26, 목) 

서열화된 고교 체제와 복잡하고 불공정한 고교 입학 전형의 문제점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김성수 (경기도 신능중 혁신부장, 수학교사)

□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오기열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관) 

2회
(10/10, 목) 

성적 중심 고입 전형으로 인한 중학교 교육 및 평가의 문제

■ 김태훈 (봉화중 교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김원미 (가원중 교사)

□ 김일환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교육연구사)

□ 신현승 (대안학원장)

□ 한성준 (신흥중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3회
(10/29, 화) 

서열화된 고교 체제로 인한 중·고교 사교육 실상 분석

■ 김태훈 (봉화중 교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국회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

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신 허경철 박사님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정책실장인 김승현 
선생님이 나오시고, 토론자로 무학년 학점제의 전문가이신 이기정 선생님과 역시 무학년 
학점제를 연구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시키고 계신 이광호 소장님을 모셔 무학년 학점
제의 내용도 대안으로 심도 있게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또 작년까지 전국 입학사정관 협
의회 회장을 맡아 오시다가 올해부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안상헌 선생님의 논찬도 많은 통찰력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교체제 개선과 고교 교육
과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4. 01.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김태훈(02-797-4044~5, 내선 216번)

■ 행사명 : ‘낡은 고교체제 쇄신’ 11회 연속 토론회 – 제10차 토론회

□ 일  시 : 2014. 1. 23. (목) 오후 2시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문  의 : 홍진아 연구원 (02-797-4044. 내선214)

■ 토론회 세부 일정



4회

(10/17, 목)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 고교 체제로 인한 교육 격차를 살핀다
■ 김승현 (숭실고 교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본부 조사분석연구실장)

□ 이규철 (성문고 교사)

□ 이재복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사)

□ 조창완 (안산동산고 교사)

5회
(10/24, 목) 

현재의 고교 체제가 학교 교육의 다양성에 기여하는가?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이광호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

□ 장슬기 (소명중고 교사)

□ 허경철 (전 KICE 교육과정연구본부장)

6회

(11/14, 목) 

학교 유형별 실태 조사 ① 과학고·영재학교

■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 김헌수 (교육부 융합교육팀 연구관)

□ 윤달수 (전 KAIST 입학팀장, 현 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 교학팀장) 

□ 전선기 (전 경기북과학고 교사, 현 의정부공고 교사)

7회

(11/21, 목) 

학교 유형별 실태 조사 ② 특성화고·마이스터고

■ 이강은 (인덕공고 교사)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정동혁 (유한공고 교사)

□ 지혜진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사무관)

8회
(12/12, 목) 

고교 체제 개편의 역사를 살핀다.

■ 김태훈 (봉화중 교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이차영 (한서대 교수)

□ 이혜영 (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초중등연구실)

9회
(2014/1/9, 목)

※ 오후 2시

대안 탐색 ① : 해외 사례를 살핀다(영미/북유럽/서유럽)

■ 안상욱 (가평초등학교 교사 / 덴마크)

■ 유재봉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영국)

■ 정영근 (상명대 교육학과 교수 / 독일)

■ 황선준 (경기도 교육연구원 연구위원 / 스웨덴)

10회
(2014/1/23, 목)

※ 오후 2시

대안 탐색 ② : 고교 교육과정 대안 탐색 
■ 허경철 (전 KICE 교육과정연구본부장)

■ 김승현 (숭실고 교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 안상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이광호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

□ 이기정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교사)

11회

(2014/2/6, 목)

※ 오후 2시

대안 탐색 ③ : 융복합 교육과정
■ 권재원 (풍성중학교 교사)

■ 민경찬 (연세대학교 수학과 교수)

■ 황규호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


